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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대용량, 초고속, 고해상도 뇌지도화를 위한 대규모 시설 가동 예정” 

Article: https://www.ncbi.nlm.nih.gov/pubmed/28816258

 뇌를 통해 신경 회로의 꼬임과 회전을 지도화하고 있는 신경 과학자들은 그들의 분야가 산업적 규모로 확장되는 것을 보려고 하고 있다.

 다음 달 중국 Suzhou에서 완공되는 거대한 시설이 고해상도의 두뇌 매핑을 변형시켜야 한다고 개발자들은 말한다. 전형적인 실험실에서 한 두 개의 뇌 영상 시스템

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새로운 시설은 마우스 뇌를 빠르게 슬라이스하고 각 슬라이스의 고해상도 그림을 스냅하고 이를 3D 그림으로 재구성 할 수 있는 50 개의 자동

화 기계를 갖추고 있다.

 워싱턴의 시애틀에 있는 Allen Institute for Brain Science의 분자 생물학자인 Hongkui Zeng은 이 시설과 같은 규모는 ＂뇌지도화를 극적으로 가속화 할 것이며 산업

표준으로 대규모의 표준화 된 데이터 생성은 신경 과학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바꿀 것입니다＂이라고 말했다.

 인간의 두뇌를 이미지화 하는 이 연구소는 알츠하이머 연구에서부터 뇌에 영감을 받은 인공 지능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신경연결을 연구자가 지도화 할 수 있는 국

제 허브가 될 것이라고 Qingming Luo 생물 의학 이미징 연구원은 언급하고 있다.

 중국 Wuhan에 있는 Huazhong 과학 기술 대학교 (HUST)의 Luo는 HUST-Suzhou Institute for Brainsmatics라는 새로운 시설을 이끌고 있으며, 5 년 예산은 4 억 5

천만 위안 (6 천 7 백만 달러)이며 약 120 명의 과학자와 기술자를 고용할 예정이다.

 현재 Allen Institute, Cold Spring Harbor Laboratory, Stanford University와 긴밀한 협력을 구축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협력자들을 찾고 있음.

Ref. web site: http://en.jitri.org/yanjiusuo.html#biotechnology
http://en.jitri.org/yanjiuyuan7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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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cbi.nlm.nih.gov/pubmed/28816258
http://en.jitri.org/yanjiusuo.html#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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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내외뇌연구학술동향

2. “파킨슨병 원인인 도파민성 신경세포 사멸 억제하는 단백질 규명” 출처: CNB NEWS

 최근 파킨슨병의 원인인 도파민성 신경세포 사멸에 활성산소 스트레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밝혀짐.

 고형종 동아대 의과대학 말초신경병증연구센터 교수 연구팀은 파킨슨병 유전자 DJ-1이 결손된 파킨슨병 모델

초파리와 도파민성 신경 세포주를 활용하여 활성산소 스트레스로부터 도파민성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단백질인

이소시트르산탈수소효소(IDH)를 규명했다.

 IDH는 이소시트르산(isocitrate)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나온 전자를 다양한 항산화 단백질에 공급해 세포 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단백질로, 이번 연구로 파킨슨병과의 관련성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 또한, 연구팀은 IDH를 통해 도파민성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물질 개발을 시도했다. 이소시트르산에 탄소 잔기를 붙여

세포막 투과성을 높인 트리메틸이소시트르산(TIC)을 합성해 도파민성 신경세포에 처리한 결과, IDH가 더 많은 전자를

항산화 단백질에 공급해 활성산소 제거가 활성화되어 활성산소 스트레스로부터 도파민성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것을

확인했다.

 고 교수는 “TIC의 조직 투과성이 아직 낮아 치료제로 실용화되기는 어렵지만 향후 새로운 치료물질 및 전략을 개발하는

데 큰 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파킨슨병 외 다양한 신경질환 모델에도 이번 연구 결과를 적용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Article: https://www.ncbi.nlm.nih.gov/pubmed/28827794

https://www.ncbi.nlm.nih.gov/pubmed/28827794


01. 국내외뇌연구학술동향

3. “'HDAC2' 효소 표적치료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한다” 출처: 뉴사이언티스트

 뇌 세포간 의사소통을 억제하는 HDAC2라는 효소를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알츠하이머 질환에서 보이는 기억력 소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HDAC2를 표적으로 하는 이전 시도는 사용되는 약물들이 이 같은 효소의 다른 기능을 손상시켜 독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보였다.

 그러나 MIT 연구팀이 'Cell Reports'지에 밝힌 새로운 연구결과 HDAC2와 결합하는 sp3라는 물질을 차단하는 것이 기억력에 중요한 뇌 세포간 의사소통을

HDAC2가 차단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HDAC2는 기억을 조절하는 유전자들의 마스터 조절자로서 알츠하이머 질환의 경우 HDAC2가 높아져 이 같은 유전자들의 발현이 차단되는 바 연구결과 HDAC2

활성을 차단하거나 농도를 낮출 경우 학습과 기억에 필요한 이 같은 유전자들의 발현 차단을 막고 발현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결과 Sp3라는 전사인자 물질이 HDAC2 가 크로마틴(chromatin)을 변형시키고 DNA상 기억 유전자들을 차단하게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실제로 알츠하이머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후 뇌 조직에서 얻은 유전자 발현 자료 분석 결과 HDAC2와 Sp3 농도간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팀은 "알츠하이머 질환에서 sp3를 줄이는 것이 다른 인체 기능에서 HDAC2 작용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장기기억능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Article: https://www.ncbi.nlm.nih.gov/pubmed/28793257

https://www.ncbi.nlm.nih.gov/pubmed/2879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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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I, 치매 위험 예측한다” 출처: 연합뉴스

 치매 위험을 예측하는 인공지능(AI)이 개발됐다.

 캐나다 맥길대학 정신건강연구소 중개신경영상 실험실(Translational Neuroimaging Laboratory) 연구팀은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big data)를 이용, 알츠하이머 치매를

증세가 나타나기 2년 전에 84%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 연구팀은 같은 대학 컴퓨터 전문가들의 도움 아래 알츠하이머병 신경영상 프로그램(ADNI: Alzheimer's Disease Neuroimaging Initiative)이 보유하고 있는 경도인지장애

(MCI: mild cognitive impairment) 환자 273명의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 영상 자료로 알고리즘을 학습시켜 치매를 예측하게 만든 AI를 개발했다고 신경외과-정신과

전문의 페드로 로사-네토 박사가 밝혔다. 

 MCI란 기억력 등의 인지기능이 같은 연령대의 다른 노인들보다 떨어진 상태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 치매로

이행될 가능성이 크다.

 이 AI는 MCI 환자 중에서 치매로 이행된 환자를 증세가 나타나기 2년 전에 84%의 정확도로 예측했다고 로사-네도 박사는 설명했다.

Article: http://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197458017302646?via%3Dihub

http://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197458017302646?via=ihub


 이 치매 예측 AI를 이용하면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만 골라 치매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소요 경비와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로사-네토 박사는 말했다.

 이 소프트웨어는 현재 과학자들과 학생 연구원들에게만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다. 의사들이 이를 임상에 사용하려면 보건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 연구팀은 미니 뇌졸중을 겪은 사람들을 포함, 다른 코호트(cohort: 동일한 특성을 갖는 집단)를 대상으로 이 알고리즘을 입증하기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 PET는 치매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뇌 신경세포 표면의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의 증가를 포착할 수 있는 유일한 영상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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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I, 치매 위험 예측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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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망막 촬영으로 치매 진단한다” 출처 :연합뉴스

 망막 촬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이 가능함을 확인하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

 미국 세다스-시나이(Cedars-Sinai) 메디컬센터 신경외과 연구소는 치매를 일으키는 뇌 신경세포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를 망막에서 찾아낼 수 있는 비침습적-고해상도 망막 영상 기술을 개발했다.

 이 망막 영상 기술은 특수 안저 카메라와 첨단 영상 처리 소프트웨어를 이용, 망막을 촬영하는

자가형광관찰장치(autofluorescence imaging)로 망막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얼마나 쌓여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고 연구를 주도한 신경외과 전문의 마야 코로니오-하마우 박사가 밝혔다.

 이 특수 카메라로 치매 환자 16명과 같은 연령대의 건강한 대조군을 대상으로 망막을 촬영한 결과 치매 그룹이

대조군에 비해 베타 아밀로이드가 4.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팀은 또 치매를 앓다가 사망한 23명과 치매 환자가 아닌 같은 연령대의 일반 사망자 14명의 망막을 촬영했다.

 그 결과 역시 치매 환자들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일반인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 또 사망자들의 뇌 신경조직을 관찰한 결과 망막의 신경세포 손상이 뇌 신경세포의 손상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Article: https://www.ncbi.nlm.nih.gov/pubmed/28814675

https://www.ncbi.nlm.nih.gov/pubmed/28814675


 이는 비용이 적게 들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망막 촬영으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가장 정확한 검사법은 요추천자(lumbar puncture)라는 고통스럽고 침습적인 방법을 통해

채취한 뇌척수액 속의 베타 아밀로이드 양을 측정하는 것이다.

 이밖에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으로 베타 아밀로이드를 관찰할 수 있지만, 이 검사는 비용이 많이 들어 자주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 신경학자들은 뇌 신경세포에 쌓인 베타 아밀로이드의 양과 망막에 나타나는 베타 아밀로이드의 양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오래전부터 믿어오고 있다.

 최근에는 미국 연구팀이 사망한 치매 환자를 부검한 결과 뇌세포와 망막세포의 베타 아밀로이드 양이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 그 이유로 신경과학자들은 신체조직이 배아에서 만들어질 때 뇌를 구성하는 조직에서 망막도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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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망막 촬영으로 치매 진단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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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탕 많이 먹으면 우울증 생길 수 있다” 출처: 매일경제

 최근 과학전문지 뉴 사이언티스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 역학ㆍ공중보건연구소(Institute of Epidemiology and Public Health) 

연구팀이 탄산음료, 케이크, 과자 등에 든 첨가당(added sugar)을 많이 먹으면 우울증, 불안장애 등을 비롯한 정신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 연구팀은 ‘화이트홀 연구2’(Whitehall Study II)에 참가하고 있는 35~55세 남녀 1만308명(남성 66.9%)의 22년간 조사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 첨가당 섭취량이 상위권인 그룹(67ｇ 이상 섭취)은 하위 그룹(39.5ｇ 이하)보다 5년 후 우울증, 불안장애 같은 정신장애에 시달릴 가능성이 23% 가량 높게 나타났다.

정신장애를 야기할 수 있는 다른 요인(식습관, 지병 등)을 감안하더라도 첨가당이 정신질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는 변함이 없었다.

 다만 설탕 과다섭취와 정신장애 사이의 연관고리는 연구 대상자 가운데 남성에게만 발견됐고 여성에게선 관찰되지 않았다. 물론 이것이 여성들은 첨가당을 많이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건 아니라고 연구팀은 밝혔다. “전체 연구 참가자 가운데 여성이 3분의 1에 불과해 표본 크기가 작은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 지나친 설탕 섭취가 뇌 신경세포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고당분 식사가 체내 염증을 증가시킨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 또 고지방, 고당분 식사는 신경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단백질을 감소시켜 정신장애를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준 연구도 있었다.

Article: https://www.ncbi.nlm.nih.gov/pubmed/28751637

https://www.ncbi.nlm.nih.gov/pubmed/2875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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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뇌출혈 치료하는 나노입자 효과 확인” 출처: 메디컬투데이

 뇌혈관질환은 국내에서 단일질환으로 심장질환에 이어 제2의 사망원인에 꼽히며, 전 세계적으로도 후유장애가 가장 큰 질환군이다.

 뇌출혈은 뇌혈관질환의 대표적인 형태다(국내 뇌혈관질환의 30%). 뇌혈관의 약한 부분이 터져 발생하며 두통과 의식저하, 반신마비, 발작 등을 동반한다. 뇌출혈 후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뇌부종은 환자를 사망에도 이르게 한다. 실제 뇌출혈 환자는 1달 내 40%가, 1년 내 나머지의 50%가 사망하며, 12~39%의 환자에서만 완전한

기능적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 문제는 혈압을 조절하는 내과적 치료 외에 뚜렷한 치료법이 없다. 선택적으로 혈종제거 수술(외과적 치료)이 시행되고 있지만, 극히 일부의 환자에서만 효과가 있다.

 서울대병원 신경과 이승훈 교수 연구팀은 뇌출혈 후 주변조직의 염증반응이 뇌부종 및 그에 따른 뇌손상을 일으키고, 이 뇌부종과 뇌손상이 뇌출혈의 사망률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데 주목했다.

 즉, 뇌출혈 후 주변조직의 염증반응을 억제하면 뇌출혈로 인한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

 연구팀은 염증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탁월한 기능을 하는 ‘세리아 나노입자’를 치료물질로 택했다. 그리고 자체 개발한 세리아 나노입자를

뇌출혈 환경이 조성된 세포에 적용한 결과, 염증억제 및 세포보호 효과를 확인했다.

 뇌출혈 동물모델(생쥐) 정맥주입 결과에서도, 세리아 나노입자를 주입한 군은 그렇지 않은 군(대조군)에 비해 뇌출혈 병변 주변의 대식세포(뇌출혈 후 염증반응

초기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가 감소했으며, 염증반응 시 발현되는 단백질 역시 줄었다. 염증반응이 줄면서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도 대조군에 비해 현저히

감소(68.4%)했다.

Article: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s12274-017-1478-6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s12274-017-14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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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우울증 개선효과 체내물질 확인” 출처 : 의학신문

'BHB' 투여로 뇌내 염증성물질 감소

 체내에서 생성되는 '베타-하이드록시뷰틸레이트 '(β-hydroxybutylate, BHB)라는 물질에 우울증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일본 돗토리의대 부속병원 연구팀은 새로운 치료제 개발에 도움을 주는 연구성과로 주목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 BHB는 기아 등으로 간에서 생성되는 뇌의 긴급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우울증은 스트레스 등으로 뇌내 염증성

물질이 증가하고 의욕저하 등 증상이 나타난다.

 2년 전에는 미국 연구팀이 BHB에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고 보고했지만, 이번 연구팀은 실제로 우울증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동물실험을 통해 확인했다.

 실험에서는 BHB를 사전에 투여한 쥐와 투여하지 않은 쥐를 16마리씩 사용했다. 각각에 야간조명 등으로 1개월간 만성 스트레스를 주고 우울 시 행동으로서 물 속에

서 정지하는 '부동시간'을 비교했다.

 그 결과 BHB를 투여한 쥐의 부동시간은 평균 약 30%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통에 쥐를 1시간 넣어 급성 스트레스를 준 또 다른 실험에서도 BHB를 투여한 20

마리의 뇌내 염증성 물질은 마찬가지로 평균 약 30% 적었다.

 연구팀은 "현 항우울제는 뇌기능장애로 결핍된 물질을 보충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번 연구성과는 우울증을 억제하는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제시한 점에

서 주목된다"라고 설명했다.

Article: https://www.ncbi.nlm.nih.gov/pubmed/28794421

https://www.ncbi.nlm.nih.gov/pubmed/28794421


1. “제약업계, 알츠하이머·파킨슨 치료제 개발…‘속도전’ ” 출처 : 톱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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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제약사들이파킨슨병·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 두 질환의 치료제 시장 규모가 7조5천억원에 이르지만 아직 독보적인 약물이 없어 개발에 성공하면 막대한 이윤이 기대되는 탓으로 풀이된다.

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파킨슨병 천연물신약 ‘DA-9805’의 임상 2상 계획을 승인받았다”고 19일 밝혔다.

 동아에스티의 이번 임상 2상 승인은 1상을 건너뛴 것이다. 미국 FDA는 천연물 원료의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 2상부터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DA-9805는

목단피와 시호, 백지 등 천연성분을 이용한 약물이다.

 일동제약은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임상 2상을 하고 있다. 일동제약은 현재 분당서울대병원, 중앙대병원, 건국대병원 등 14개 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신약 ‘ID1201’의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다.

 ID1201은 멀구슬나무 열매인 천련자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의 치료제다. 치매의 주요 발병 원인을 억제하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D1201은 시험관

시험과 동물시험에서 치매의 다양한 원인들을 차단해 인지기능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동제약은 임상 결과에 따라 해외 임상시험 등 글로벌 신약개발 작업을 병행할 계획이다. 앞서 일동제약은 ID1201에 대한 국내 특허 및 중국, 유럽 특허 등록을

마치며 해외 진출 기반을 다졌다.

 보령제약은 패치형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보령제약은 지난해부터 도네페질 패치형 치매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도네페질은 알츠하이머 치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물이다. 현재는 먹는 약으로 출시돼 있다.

 도네페질은 지난 2015년 국내에서 약 1천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세계시장 규모는 1조8천억원에 육박한다.

 보령제약 관계자는 “국내 임상 1상을 준비 중”이라며 “국내 임상을 완료한 후 글로벌 임상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또 한미약품은 독자 플랫폼 기술인 ‘랩스커버리’를 통해 지금까지 근본적 치료 약물이 없는 파킨슨병 치료제의 개발 가능성을 입증했다고 14일 밝혔으며 바이오신약

후보 물질이 파킨슨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얻어냈다.



2. “과기부, 초기 신약물질 100개 발굴… 5천억 투자” 출처: 메디파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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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초기단계의 신약 파이프라인 100개를 발굴하는 데 매년 500억원씩 10년간 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과기부 생명기술과 이호준 사무관은 24일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의 '신약개발 정부 R&D 시스템 이해 및 지원인프라 활용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 이호준 사무관은 "기업 보유 파이프라인 중 초기단계 비중은 3분의 1에 불과하다. 너무 부족하다는 문제인식에서 지원 사업 기획을 시작했다"고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 이어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작년 8월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중 하나로 신약개발을 선정했고,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투자안을 확정하기 위해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 이 사무관에 따르면 과기부는 현재 연간 약 3400억원을 신약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부처 중 가장 많은 40.8%의 비중(복지부 33.3%, 산업부 12.1%, 범부처

7.0%, 식약처 4.4%)이다.

 이번 투자 계획안은 민간이 시도하기 어려운 초기 파이프라인 발굴을 위한 것으로, 2019년부터 2028년까지 질환 특정 없이 모든 질환 대상 초기 파이프라인과

신약개발 플랫폼 기술개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각 파이프라인당 연 5억원 내외, 전체적으로 연 500억원, 10년간 5000억원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 이 사무관은 "중점 평가 사항은 시장성과 혁신성"이라며 "초기 단계 파이프라인부터 실용화 가능성을 중점 평가해 연구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기업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할 것이고 글로벌 신약의 후보물질이 될 혁신적인 물질을 중점 지원한다"고 말했다.

 과기부는 향후 ▲초기단계(타깃, 후보물질) R&D 지원 확대 ▲마일스톤 기반 초기단계 관리를 통한 학연 연구성과의 기업연계강화 ▲신약개발

중간산출물(연구데이터)를 활용한 국가적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MD-PhD 간 연계 활성화를 통한 신약개발 생산성 제고 ▲고급 인력 양성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10년간 매년 500억 투자… 시장성·혁신성 높은 물질 건당 5억원 내외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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